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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전이성 척추 종양은 병적 골절로 인한 통증, 척수 압박으로 인한 마비를 일으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보행능력 및 활동 정도 등의 기능 정도(functional
status)를 크게 저하시킨다. 사지(extremities) 에 종양의 병적 골절을 예측하는 Mirel’s
criteria 는 그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아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
지만 척추의 종양에 대해서는 어떠한 병변이 이러한 치명적인 결과를 더욱 잘 초래하는지
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 단분절 전이성 척추 종양의 natural
history와 관계 인자를 확인하고 임상에서 이를 바탕으로 척추 전이 종양 환자의 치료와 예
후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자를 찾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 전이성 척추 종양은 병적 골절로 인한 통증, 척수 압박으로 인한 마비를 일
으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보행능력 및 활동 정도 등의 기능 정도
(functional status)를 크게 저하시킨다. 사지(extremities) 에 종양의 병적 골절을 예측
하는 Mirel’s criteria 는 그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아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는데 널리 사용
되고 있다. 하지만 척추의 종양에 대해서는 어떠한 병변이 이러한 치명적인 결과를 더욱 잘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 단분절 전이성 척추 종양의
natural history와 관계 인자를 확인하고 임상에서 이를 바탕으로 척추 전이 종양 환자의
치료와 예후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자를 찾고자 한다.
결과  : 2007년1월에서 2008년 사이 MRI 검사상 척추 전이암으로 진단 받은 평균 나이
56.0 세인 79명의 환자(남자 39명 여자 40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방암 21례, 폐암 19
례, 위암 5례, 대장직장암 5례, 식도암 4례, 신장암 6례, 간암 8례, 갑상선암 3례, 전립선암
2례, 자궁암 2례 및 기타암이 2례 있었다. MRI 상 척추 전이암이 발견되기 전 악성 종양의
병력이 없는 환자들은 경피적 생검술을 통해 진단이 확인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기왕에 악성종양으로 치료중인 환자들중 MRI 상 척추 전이암 소견이 있는 경우는 반드
시 생검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전체 환자의 1년 생존률은 83.6% 였으며, 1년간 척수 압박
이 발생한 환자가 14.6%, 병적 골절이 발생한 환자가 22.7% 있었다. 병소의 척추체 후방
을 양측으로 침범한 경우 및 척추 정렬의 변화가 있는 경우 척수 압박 및 병적 골절의 발생
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통증 발생은 병적 골절과 관련이 있었으나 척수 압박과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
결론  : 단분절 척추 종양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후방척추체 침범 여부 및 척추 정렬의 변화
여부가 도움이 되는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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